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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록페스티벌의계절

여름은그어느계절보다도야외행사나공연이많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대낮에는 큰 텐트라도 쳐놓고 그

안에서공연을즐기고시원한저녁이되면차양도뭣

도필요없이그저한데서공연이나행사를하면된다.

탁트인곳에서여름의열기를느끼며참여하는공연

경험은특별한추억이되기십상이다. 

그래서여름은전세계적으로‘페스티벌’이많은시

기이기도하다. 특히지구북반구의대규모의록페스

티벌은여름시즌에밀집해있다. 멀리갈필요도없이

일본에서는매년여름국제적인규모의〈후지록페스

티벌〉이펼쳐진다. 올해도7월29일부터31일까지3일

동안어김없이펼쳐지게되어있는후지록페스티벌

은회를거듭하면서점점더국제적으로인정을받아

가고있는분위기다. 영미를중심으로전세계의유명

한록뮤지션들을어렵지않게섭외하여록뮤직의대

향연을펼쳐보이는명실공히세계일류급의록페스

티벌이된것이다. 

가까운일본뿐아니라전세계에서, 특히유럽지역

에서‘록음악축제’는여름내성황을이룬다. 전통과

명성면에서최고의록페스티벌임을자부하는영국의

〈글래스톤베리페스티벌〉은이미 6월 24일부터 26일

까지3일동안전세계에서모인록밴드들, 그리고록

팬들과더불어성황리에끝을맺었다. 그밖에도 6월

29일에는〈글래스고우록페스티벌〉이, 그리고6월30

일에는〈맨체스터록페스티벌〉이개최됨으로써영국

은여름록페스티벌의천국으로여겨진다.

이와같은록페스티벌과함께여름을장식하는것

이대규모의이른바‘레이브파티’라는것이다. 레이브

파티는주로‘테크노음악’을중심에놓고벌이는파티

이기 때문에 뮤지션들이거의가 다 DJ들이다. DJ가

틀어대는격렬한비트의전자음악을통해전세계의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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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완 대중음악평론가, 3호선버터플라이 멤버

오는 8월 15일로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맞는다.

여전히남과북은갈라져있고평화는우리에게

현실이라기보다는 간절한 하나의 꿈이다. 전세

계에서가장절실히평화가염원되는고장이우

리나라 한반도가 아닐까 싶다. 평화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어디에선가 국제적인 록 페스티벌

이나‘피스 레이브(peace rave)’같은 축제를

개최하면참좋을것같다.

여름에벌어지는
젊음의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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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은공감대를형성한다. 대표적인대규모레이브

파티를꼽으라면단연베를린에서매년열리는〈테크

노음악축제〉를떠올리지않을수없다. 

‘ 러브퍼레이드’와‘ 게이퍼레이드’

베를린에서는6월마지막주토요일에‘게이퍼레이드’

가펼쳐지고7월첫주일요일에는이른바테크노퍼레

이드의효시이자세계에서가장큰테크노레이브파티

인‘러브퍼레이드’가펼쳐진다. 두행사모두, 기존의

성적구분과정체성을무화시키는행사라는점, 테크노

음악을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다.

1989년닥터모테라는디제이가자기생일을자축하기

위해, 그야말로‘심심해서’100명남짓한사람들과함

께테크노퍼레이드를벌인것이효시가된이행사는

100만이넘는인파가전세계에서모여레이브를즐기

는대규모행사로발전했다.

지금은하위문화적인특성을상실한채베를린이라

는도시전체가밀어주는상업적인행사로변질되고말

았지만러브퍼레이드는여전히1990년대이후의젊은

이들이예전세대와는다른방식으로노는새로운형식

의축제를대표하고있다. 재미있는것은젊은이들이

성정체성을허무는엽기적이고에로틱한분장을하고

축제에참가하지만서로잘만지지도않는다는것이다.

이를두고베를린자유대학연극학연구소학자인옌스

로젤트는“거의소독된병원을연상시키는순수한에

로스”라는표현을썼다. 

이퍼레이드는자기속의또다른자기를보여주는연출

의장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이러한자기연출이특정

하게코드화되어서거의유니폼화되었다고도볼수있

다. 레이버족은‘즐거움의정글’을헤매는외로운전사

와같다. (……) 이레이버퍼레이드는이제는사회적

으로승인된하위문화적행사이지만, 이 행사의성적

분위기와하위문화는한낱게임의일부일뿐실제적인

영향력이나결과는가지지못한다(……) 사람들은80

만명중에서단한사람도새로알지못하게된다.

(http://berlinreport.com/3/view.php?id=culture&p

age=1&sn1=&divpage=1&sn=off&ss=on&sc=o

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

이것은분명히히피시대와도다른새로운공감의방

식이다. 어쩌면‘공감’이라는 말이 우스울지 모른다.

사람들은100만명의군중속에서엑스터시같은약을〈후지록페스티벌〉현장

〈우드스탁페스티벌〉때히피들이사용하던블루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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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오히려자기자신의깊은내면과만나고있다. 이

때뒤집히는것은무엇일까. 첫째는여가사회의심심

함속에서나사처럼기능하고있는자기자신, 둘째는

여가사회의‘심심함’일것이다. 

그러나여가사회라고해서모든사람들이심심한것

만은아니다. 축제를통해공동체의식을확인하는일

이더, 절실히필요한사람들은이세상에뒤집을것이

더많이남아있는사람들이다. 예를들어동성애자들

은다른사람들보다이세상에서뒤집을것이훨씬많

이남아있다. 지금은그들에대한편견이많이사라졌

지만여전히그들은현실에서알게모르게엄청난스트

레스에시달린다. 그들은그것들을, 다시말해사람들

의편견과자기들의스트레스모두를뒤집을축제의장

들이필요하다. 

게이들이매년6월마지막주에벌이는〈크리스토퍼

스트리트데이〉행사는게이축제를대표하는퍼레이드

이다. 1969년 6월 28일, 경찰이뉴욕크리스토퍼가에

있는게이바를급습하여동성애자들을구타한사건이

벌어진이듬해에이를기려5,000명의동성애자가시위

를벌인것이시초이다. 동성애자의마음의고향샌프

란시스코는물론이고베를린을비롯한전세계에서크

리스토퍼스트리트데이행사가대규모로펼쳐진다. 다

음은인터넷에오른베를린게이퍼레이드탐방기이다. 

(……) 세계 동성애자 협회(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ILGA)의주최로협회장의개회

사가오전11시에울려퍼지면영화〈오즈의마법사〉에

서도로시가부르던〈Somewhere over the rainbow〉가

장엄하게 연주된다(무지개는 동성연애자들의 상징이

다). (……) 30여대의초대형트럭이한대씩출발한

다. 트럭마다개성있게꾸며져있어서고대그리스신화

신들의트럭이있는가하면그룹아바(ABBA)를 기리

는 트럭, 무지개 트럭, 유태인 트럭, 〈록키 호러 픽쳐

쇼〉트럭등등각양각색의희한한팀들이지축이울리

도록테크노음악을틀어대며거리를행진한다. 전세계

에서모인동성연애자들이그뒤를따르며춤을추는진

풍경이그야말로흥미롭게이어진다. (……) 진하게키

스를나누는게이들의모습은너무흔해서신경도쓰이

지않을정도이고, 심지어는즉석에서성행위를연출하

기도하며여신상주변의드넓은숲은온통동성애자들

의무료호텔역할을하고있었다. 하지만무지개깃발을

휘날리며‘차별 없는 세상을’‘우리에게도 권리를 달

라’등등의구호를온몸에쓴채로지붕위에서고래고

래소리치는그들의이분방한모습을그저마냥즐겁게

바라볼수만은없었다. 이미행사는상업화의극한으로

치달아멀쩡한카페들도그날을위해무지개깃발을꽂

아놓고참가자들을상대로장사를벌이고있는모습이

다. (……) 

(이상준, http://www.hynix.co.kr/kor/webzine/

7_8mon/m0726_2.html)

라디오헤드의글래스톤베리공연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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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1주일간격으로열리는게이퍼레이드와

러브퍼레이드는지금의시대를사는서구젊은이들이

즐기는축제가가지는두가지의미, 즉심심함의뒤집

음과여전히남은억압적정체성의뒤집음을상징적으

로보여주는축제들이다.

일상의혁명, <우드스탁페스티벌>

이와같은대규모페스티벌의기원을따지자면멀리히

피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 1960년대의서구문화는

급격한소비사회, 후기자본주의사회로의변화속에서

새로운국면을맞이하는데, 가장두드러진문화적인현

상중의하나가바로‘청년문화’가사회전면으로떠

오른점이었다. 예전에는성인들의사회로진입하기이

전의일종의수련기나준비기로취급받았던청년기가

성인사회와맞서는하나의‘반문화’적성격을띠면서

오히려주류사회의질서에문제제기를하던시기가바

로1960년대였다. 일종의‘일상의혁명’이라할히피즘

이그중심에있었다. 히피즘은청년들의대규모시위

나페스티벌을이끌어내고진행시키는전문기획자집

단을양성했고그들에의해 1960년대후반대규모록

페스티벌의개최가시도되었다. 그중에대표적인것이

바로〈우드스탁페스티벌〉이다. 1969년 8월 15일부터

3일동안미국의뉴욕주맥스야스거의농장에서개최

된우드스탁페스티벌의경우, 적게는30만, 많게는50

만명으로추산되는구름같은인파가모인이대규모

페스티벌은히피들의문화적인영향력을결집한하나

의과시적모임이면서동시에히피즘이상업주의로변

모해가는극적인이정표가되었다.

이여름에이런외국의페스티벌문화를생각하게되

는것은, 한국에도많은페스티벌지역축제들이있지

만성공적인국제적규모의록페스티벌이이제하나쯤

나타날때도되지않았나싶어서이다. 2000년을전후

하여본격적인국제록페스티벌의시도가있었다. 특

히기억에남는것이인천송도의벌판에서개최했던

〈트라이포트록페스티벌〉이었다. 이틀의일정으로외

국의록뮤지션들과한국록뮤지션들을한데모았던

이행사는불행하게도악천후로인해중단되고말았다.

재정적으로도상당히손해를본것으로알고있는데,

그때날씨가좋아행사가좀성공적으로진행되었더라

면한국에서의국제적록페스티벌이약간은일찍자리

잡았을지도모르겠다는아쉬움을갖게된다. 

오는8월15일로우리는광복60주년을맞는다. 여전

히남과북은갈라져있고평화는우리에게현실이라기

보다는간절한하나의꿈이다. 전세계에서가장절실히

평화가염원되는고장이우리나라한반도가아닐까싶

다. 평화의 염원을담아한반도어디에선가국제적인

록페스티벌이나‘피스레이브(peace rave)’같은축제

를개최하면참좋을것같다는생각을해본다. 

2002년월드컵을계기로한국의젊은이들도소비사

회속에서독자적인문화적‘플레이그라운드’가필요

함을보여주었다. 그런저런필요나뜻이모이면록음

악이나테크노같은음악을중심으로한판놀아보는페

스티벌의개최에대한공감대가어른아이할것없이

생길수도있다는바람을가져본다.

축제를통해공동체의식을확인하는일이더, 절실히필요한사람들은이세상에뒤집을것이

더많이남아있는사람들이다. 그래서그들은그것들을, 다시말해사람들의편견과

자기들의스트레스모두를뒤집을축제의장들이필요하다. 

‘자라섬’이모델로삼고있는핀란드포리재즈페스티벌의올해풍경




